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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태어나서 세상을 다시 살 수 있다면이라

는 질문을 받는다면 단호히 거절할 것이다. 내 

인생이 후회없이 완벽했기 때문도 아니고 그렇

다고 인생이 대단히 형편없었기 때문도 아니다. 

그냥 인생을 다시 시작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는 것뿐이다. 그리고 그럴 리는 없지만 만약

에 어쩔 수 없이 내가 다시 살 수 있게 된다 해도 

기본적으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

하고 있다. 역시 지금처럼 비슷한 모습으로 비

슷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것

이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또 다른 

길이란 없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그래도 굳이 다시 태어나야 한다면 나는 한번

쯤 남자로 살아보고 싶다. 여자로서 겪는 크고 

작은 불편들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도 크지만 

무엇보다 남자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이다. 

나는 남자 형제들이 있었고 지금도 남자 아이

들을 셋이나 키우고 있지만 아무리 노력을 해

도 남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다.  존 그레이의 베

스트셀러“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와 같은 책을 읽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것도 그

때 잠시뿐이었다. 요즘엔 아들 가진 부모들을 

위한 책이며 강의가 셀 수 없을 만큼 많고 딸로 

태어난 엄마는 이해하기 어려운 아들의 세계를 

알려준다는 아들 연구소도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지만 과연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는 잘 모

르겠다.  적어도 나는 아무리 공부해도 전혀 도

움이 되지 않는 눈치다. 집에 와서 바로 적용 해

보려 애를 쓰지만 결국 인내심이 한계에 도달하

고 어느새 소리를 지르고 있으니 말이다.

엄마들이 아들한테 제일 많이 하는 말이“너

는 도대체 왜 그러니?”라는데 나도 백 번 동감

한다. 엄마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납

득할 수도 없는 일들이 매일매일 생겨나기 때문

이다. 엄마가 야단을 치고 있는데도 뒤돌아서면

서 방금 지적받았던 똑같은 행동을 하고 끊임

없이 말도 안되는 말과 장난을 생산해 내는 통

에 뒷목을 잡는 일이 부지기수다. 

며칠 전 셋째가 숙제로 장래 희망에 대한 글

을 써야 했는데 잠시 고민하더니 이렇게 말했다.

“엄마 나는 어른이되면 엄마처럼 그냥 집에 있

으면 안 돼?”엄마를 집에서 놀고 먹는 줄 아는 

어이없는 발언에 일단 1차 황당함과 기분 나쁨

을 한 번 넘기고 물었다. 

“왜? 그럼 커서 돈은 어떻게 벌려고?”

아이는 특유의 천진난만한 얼굴로 두눈을 반

짝이며“그냥 엄마가 좀 도와주면 안 돼?”한다. 

기가 차서 아무말도 못했다. 그리고 아주 잠깐 

백수 아들 뒷바라지 해주는 노년을 상상해봤다. 

아무리 상상이라지만 충분히 끔찍했다. 성인이 

되면 바로 독립시킬 생각이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역시나 나는 다시 태어

나고 싶지 않다. 이번 생으로 충분하다고 생각

한다. 적어도 아직까지는. 

아무리 그래도

지니의 한국 사 는 이야기

‘나는야 1.5세 아줌마’

* 한국에서 중학교 1학년을 마치고 미국으로 건너와 26년 동

안 생활했던 필자는 2017년 8월부터 다시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다. ‘나는야 1.5세 아줌마’는 ‘재미교포1.5세 아줌마’인 필자가 

한국 생활을 하면서 전하는 생생하고 유쾌한 한국 이야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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